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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 조영제는 혈액투석 환자에서 혈관통로기능이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조영제로 주요 

부작용은 신독성과 과민반응이다. 말기신부전 상태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신독성은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

으나 과민 반응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요오드 

조영제 과민반응이 있는 혈관통로 기능이상 환자에서 정맥조영술을 시행하지 않고는 혈관확장술 등의 방사선학적 중재술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혈관통로를 포기하고 다른 부위에 외과적 수술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득이 

요오드 조영제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에서는 정맥조영술을 시행하려면 요오드 제제 이외의 다른 대체 조영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Gadolinium 제제는 자기공명영상검사에 사용되는 비요오드성 조영증강제로 사용되는데 요오드 제제에 비해 신독성이 없고 

과민반응의 발생 빈도도 매우 적고 상자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엑스선 검사에서도 감지될 수 있어 요오드 조영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서 혈관조영술시에 대체 조영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도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동반된 신동맥 협착증과 말초동맥 협착증을 신기능 악화로 인해 요오드 제제 대신에 gadolinium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혈

관확장술을 시행한 바 있다. 요오드 조영제 과민반응의 기왕력이 있는 혈액투석 환자에서 혈관통로 기능이상에 대한 치료로

서 gadolinium을 사용한 혈관확장술도 국제적으로 수예가 보고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다. 저자

들은 최근 요오드 조영제에 대한 반복적이고 점차 증상이 심해지는 과민반응 기왕력이 있는 동정맥 이식편 (arteriovenous 

graft, AVG) 폐쇄 환자에서 요오드 조영제 대신에 gadolinium (gadopentetate dimeglumine)을 사용하여 별다른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혈관확장술을 시행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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